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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프랑스 극지 및 해양 대사와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 협력

 - UNOC3의 경험과 성과 공유 및 UNOC4 연계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30일(금) 14시 서울에서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Olivier Poivre d’Arvor) 프랑스 극지 및 해양 담당 대사와 면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올리비에 푸아브르 다르보르 대사는 작년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총회*에서 대통령 특사를 역임한 인물로 이번 면담은 2028년 한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총회에 앞서 개최국 간의 경험과 협력 사항

논의를 위해 성사되었다.

    * 작년 6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한 제3차 유엔해양총회의 공식 등록 인원은 정상급 

인사 60여 명을 포함한 15,000여 명으로 일반시민 포함 시 13만여 명이 참여

  유엔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이다. 제4차 유엔해양총회에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 참석하여 해양 분야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해양생물다양성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중심으로 양국의 정책 방향과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3차 총회에서의 성과를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까지 이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양국의 의견을 교환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엔해양총회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최고위급·최대 규모의 해양 분야 국제회의로, 그간 
각 분야에서 다뤄졌던 여러 해양 의제를 한 곳에서 논의하는 뜻깊은 행사다.”
라며,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직전 개최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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